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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피치 패턴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를 중심으로-1 

 

 

김 은정  
 

 

本研究は韓国語のアクセントの特徴を発話環境の変化に注目し、単語単位発話

と文章単位発話に分け実証的な分析を行った。韓国語アクセントは意味の弁別

に関与しないと言えるが、音声学的にはその差を確か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

単語単位と文章単位のピッチパターンの知覚実験による平均値を確認した。確

認した平均値から単語単位と文章単位発話での韓国語母語話者のピッチパタ

ーンの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計 54 個の実験資料の中から、単語単位発話

の場合 54個すべてが Hから始まるピッチパターンである結果となった。文章

単位発話の場合44個がLから始まるピッチパターンで80％以上の結果となっ

た。本研究では、発話環境も今後の韓国語のアクセント研究に考慮する必要性

を音響音声学的な分析を行い客観的な資料で確認したと言える。この事から韓

国語ピッチパターンの特徴は語頭子音と共に発話環境からも流動的に表れる

と言える。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지 않으나 음성학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이하 한국어)의 피치 패턴을 음향음성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객관적인 지표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악센트는 언어학에 있어 단어 또는 단어의 결합에 따른 사회적 습관으로 

정해진 음의 상대적인 강약이나 고저의 배치를 의미하며, 음의 강약에 따른 

강약 악센트(stress accent)와 음의 고저에 따른 고저 악센트(pitch accent)로 구분할 

수 있다. 강약과 고저가 음성적인 자질로 나타나지 않는 언어는 없으나 이러한 

자질이 변별적 기능을 가질 때에만 악센트가 된다. 악센트의 변별기능으로는 

동음어의 구별과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의미 변별기능을 

 
1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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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악센트는 분절음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거나 혹은 더 중요한 자질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어는 악센트가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지 않는 대표적인 

무악센트 언어라 할 수 있어, 음운론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악센트에 관한 연구는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어느 음절에 

악센트가 부여되는지, 악센트 부여에 관한 특징은 고저, 강약, 길이 중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어의 악센트는 단어마다 악센트 

유형이 자의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높이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 

쌍을 가지는 고저 악센트이며, 한국어와 달리 운율 요소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 

내용과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이다. 宇都木(2013)에서는 한국어 악센트에 대해 

누구나 똑같이 청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세게, 높게, 길게 

발음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강세나 악센트라고 인정할 것이나, 

한국어에는 이렇듯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에서 확립된 개념을 안이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영어나 일본어와 같이 누구나 똑같이 청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세게, 높게 발음되는 부분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음성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한국어 악센트 자질 중 본 연구에서는 피치를 그 

자질로 삼아 한국어 모어 화자의 2 음절 한자어의 피치 패턴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McNerney 와 Mendelsohn(1992)는 정보를 구성하고 학습자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초분절음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개별적인 소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Celce-Murcia, Brinton 과 Goodwin(1996)에서도 

초분절음소는 분절음소보다 전반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분절음에 대한 자질보다 초분절음소에 대한 자질이 의사소통적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노마(1996)에 

의하면 단음의 발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저나 인토네이션 등의 습득이 

부족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초분절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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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谷川(2000)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의 발음 중 부자연스러움을 유발시키는 운율 

요소를 길이와 세기보다 피치로 보고, 일본인 학습자의 어색한 한국어 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치이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악센트가 변별기능을 가지지 않아 분절음의 음성적 특징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고 보고, 이러한 패턴을 형성하는 운율적 특징이 

강약이라고 보는 관점(이숭녕 1960)과 고저라 보는 관점(정인섭 1973; Koo 1986), 

강약과 장단의 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현복 1987; 이호영 1991; 유재원 1988; 

성철재 1991)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어에 비해 악센트가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는 일본어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연구 성과를 구축하였고, 일본 초기 

실험음성학의 대표로 볼 수 있는 千葉(1935)와 梅田(1965)는 한국어 악센트를 

고저 악센트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千葉(1935)는 오실로 

그래프(ocillo graph)를 활용한 음향실험으로 강세와 피치를 정량화하여 한국어 

악센트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악센트는 강약에 비해 

피치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한국어는 고저 악센트 언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梅田(1965)는 소나그래프로 진폭, 지속시간, 피치 등의 

물리적 특징을 관찰하여 한국어 CV 구조의 어두 자음에 따른 음향실험을 

진행하였다. 격음과 경음은 평음보다 피치가 높게 나타나고 그 음절의 전반부 

또는 전체에서 피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희산(1993)에서는 

한국어 악센트의 음향 성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한 가지만 정한다면 

고저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말소리를 대략‘아주 낮게, 낮게, 보통, 높게, 아주 

높게’의 다섯 단계의 음역으로 나누어서 발음한 후 악센트를 받는 음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한 결과, 고저는 모든 피험자의 음역이 올라감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아졌으나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음역에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속시간은 음역의 정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 악센트의 

성분을 단순 성분으로 기술한다면 가장 현저한 성분은 고저가 틀림없다고 

보았다. 노마(1996)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를 1 음절부터 

3 음절까지 어두 자음에 따른 악센트를 분석하였다. 1 음절의 평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L 로, 격음과 경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H 로 나타나며, 2 음절의 모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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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LH 패턴으로, 격음과 경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HL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Jun(2000)에서는 어두음절의 음성적 특징에 따라 L 

또는 H 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어두음이 경음, 격음, 마찰음(h, s)의 경우는 H 로 

실현되며, 그 외의 음은 L 로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長渡(2003)는 SIL 

International의 Speech Analyzer 1.5(Test Version 15.3)로 한국어 화자의 음향분석을 

진행하여 한국어 화자 2 명을 대상으로 평음, 경음, 격음의 직전 음절과 

상대적인 고저관계를 관찰한 결과, 어두음이 평음이나 유음, 비음으로 시작되면 

L로 나타나고, 경음, 격음, 마찰음으로 시작되면 H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어의 도쿄 방언(이하 일본어)2의 경우 McCawley(1970, 1978)에서는 피치 

악센트 체계의 원형으로, 중국의 북경 방언을 성조 언어의 교과서적인 형태로 

부르고 있다. 또한 피치 악센트와 성조를 구별은 하나, 이분법적인 방법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조 언어와 피치 악센트 언어의 유형에 관해 

早田(1999)에서는 성조는 High 와 Low 등의 종류가 중요한 반면 악센트는 

그것이 어디에 놓이느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어와 일본어 

양언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고저 악센트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각 

음절에 나타나는 고저패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성조는 하나의 

음절 속에 정해져 있는 고저관계의 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일본어의 악센트는 

음절 하나하나에 대한 고저관계의 규칙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는 악센트라는 

형태로 피치가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피치로 전달되는 언어적 정보는 

악센트만이 아니다. 前川(1998)는 단어보다 더 큰 언어 단위인 구(句)의 

단위에서도 피치는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을 

악센트구(句)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악센트 규범을 가지는 

일본어와 달리 의미 변별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어두 자음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어 피치 패턴을 단어와 구(句) 단위의 발화 

환경으로 나누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치 변별 지각 실험 

유재원(1988)에 의하면 ‘이마’라는 낱말은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에서는 두 번째 

 
2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의 공통어인 도쿄 방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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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이 높은 반면, 동남 지역 방언에서는 첫 번째 음절이 높아, 고저의 위치가 

상이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는 두 번째 음절이 높은 ‘이마’를 첫 번째 

음절이 높도록 위치를 달리하면 서울에서 통용되는 표준한국어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미 변별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서울말에도 

피치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표준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치 변별 실험을 통해 지각되는 피치 차이의 평균값을 확인하여 

2음절 한자어 피치 패턴의 분석을 위한 예비실험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실험 자료3로는 단어 단위 발화‘도로, 야구, 운동, 학생’과 문장 단위 

발화‘이 도로도 빨라요, 여기 야구도 잘해요, 이 운동도 잘해요, 이 학생도 

알아요’로 선정하고 서울 지역 출신 30 대 여성의 음성 파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5Hz 씩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음성 변형 

파일을 만들기 위해 Praat(version 6.0.3.9)를 활용하여 가공한 후 wav 파일로 

저장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녹음을 진행한 한국어 모어 화자 1 명과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 4 명은 모두 

30 대의 여성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 출신이다. 또한, 피험자의 외국어 구사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타지역으로 이주 경험이 없고, 해외 이주 경험 또한 1 년 

미만으로 모어인 한국어 외에 구사 능력이 높은 외국어가 없는 모어 화자로 

선정하였다.4 실험의 진행은 먼저, 단어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과 LH 피치 

패턴을 들려주고 5 분 후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과 LH 피치 패턴을 

한 번씩만 들려주었다. HL 피치 패턴인지 LH 피치 패턴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고, 1 번부터 5Hz 씩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번호순으로 작성된 

질문지에서 1음절과 2음절의 피치가 같은지 다른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3.1 피치 변별 실험 분석 및 결과 

 
3 4 장의 실험 자료 중 첫 음절의 종성 유무에 따라 CV 로 시작되는 단어, CVC 로 시작되는 

단어를 각각 2단어씩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4  한국어 모어 화자의 L2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로 영어는 강약 악센트 언어이고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 언어이며, 중국어는 고저 악센트 중 성조 악센트의 대표적인 

언어들로 피치가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L2 의 영향이 L1 에 미칠 것을 고려하여 피험자의 

외국어 능력에 제한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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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성대의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며, 고저는 주로 청자의 

측면에서 음의 높낮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피치를 정확히 표시할 경우에는 

기본 주파수의 단위인 Hz 를 사용한다. 피치는 유성음을 발음할 경우에 생기는 

성대 진동에 따른 것으로 유성 자음이나 모음의 경우에 피치를 관찰할 수 있어 

음절을 이루고 있는 모음에 부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해당 음절 

전체에 부가되는 운율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에게는 발성하고 

청취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자는 80Hz 과 160Hz 사이의 주파수대에서 1Hz 이상의 차이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더욱 커진다.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는 한국어 말토막 억양 패턴의 연구에서 두 소리의 

높이가 3~5Hz 정도 차이가 나야 높이의 차이가 인지가 된다고 하며, 연구 

방법으로 이 범위를 약간 넘는 6Hz 와 크게 넘는 15Hz 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호영&손남호(2007)의 높이의 차이가 인지된다고 

본 5Hz 부터 시작하여 50Hz 까지 각 5Hz 씩 낮추어 첫 번째 음절이 높은 HL 

피치 패턴과 5Hz 부터 50Hz 까지 각 5Hz 씩 높게 하여 첫 번째 음절이 낮은 LH 

피치 패턴으로 진행하였다. 

 

표 1. 단어 단위 발화의 피치 변별 결과 

 도로 야구 운동 학생 

피치 패턴 HL LH HL LH HL LH HL LH 

피치 차이의 

평균값(Hz) 

 

12.5 

 

8.75 

 

17.5 

 

16.25 

 

21.25 

 

17.5 

 

11.25 

 

20 

 

단어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 지각 실험의 결과, ‘도로’의 경우 1 번 

피험자는 15Hz 부터, 2 번 피험자는 5Hz 부터, 3 번 피험자는 10Hz 부터, 4 번 

피험자는 20Hz 부터 피치 패턴이 다르다고 선택하였다. 피험자들의 결과로 

평균을 구하면 ‘도로’의 HL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은 12.5Hz 부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는 17.5Hz 의 

차이부터, ‘운동’은 21.25Hz 의 차이부터, ‘학생’은 11.25Hz 의 차이부터 HL 피치 

패턴의 1음절과 2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피치 패턴 지각 

실험의 결과로는 ‘도로’의 경우 1 번과 3 번 ２명의 피험자가 -10Hz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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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선택하였고, 2 번 피험자는 -5Hz 부터, 4 번 피험자는 －5Hz 와 -10Hz, 

-20Hz 부터의 차이는 다르나 -15Hz 의 차이는 같다고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평균값을 구할 때는 5 를 더한 값에서 평균값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로 평균값을 구하면 ‘도로’의 LH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은 -8.75Hz 부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는 

-16.25Hz 의 차이부터, ‘운동’은 -17.5Hz 의 차이부터, ‘학생’은 -20Hz 의 차이부터 

LH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야구, 운동’은 HL 피치 패턴의 지각이 LH 피치 패턴의 지각에 비해 평균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은 이와 반대로 LH 피치 패턴의 지각이 HL 

피치 패턴의 지각에 비해 평균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 단어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의 1음절과 2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을 구하면 15.625Hz 로, 이 값은 단어 단위 발화에서 HL 피치 

패턴을 분석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LH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도 -15.625Hz 로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단어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과 LH 

피치 패턴 모두 15Hz, -15Hz를 평균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표 2. 문장 단위 발화의 피치 변별 결과 

 도로 야구 운동 학생 

피치 패턴 HL LH HL LH HL LH HL LH 

피치 차이의 

평균값(Hz) 

 

21.25 

 

22.5 

 

31.25 

 

25 

 

18.75 

 

10 

 

21.25 

 

13.75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 지각 실험의 결과, ‘도로’의 경우 1 번과 3 번 

피험자는 25Hz부터 다르다고 선택하였고, 2번 피험자는 20Hz부터, 4번 피험자는 

15Hz 부터 피치 패턴이 다르다고 선택하였다. 피험자들의 결과로 평균을 

구하면 ‘도로’의 HL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은 

21.25Hz 부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는 31.25Hz 의 차이부터, 

‘운동’은 18.75Hz 의 차이부터, ‘학생’은 21.25Hz 의 차이부터 HL 피치 패턴의 

1음절과 2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피치 패턴 지각 실험의 

결과로는 ‘도로’의 경우 1번 피험자는 -25Hz부터, 2번 피험자는 -20Hz부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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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30Hz 부터, 4 번 피험자는 -15Hz 부터 피치 패턴이 다르다고 

선택하였다. 이 결과로 평균을 구하면 ‘도로’의 LH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은 -22.5Hz 부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는 -25Hz 의 차이부터, ‘운동’은 -10Hz 의 차이부터, ‘학생’은 

-13.75Hz 의 차이부터 LH 피치 패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운동, 학생’은 HL 피치 패턴의 지각이 LH 피치 패턴의 

지각에 비해 평균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로’는 이와 반대로 LH 

피치 패턴의 지각이 HL 피치 패턴의 지각에 비해 평균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의 1음절과 2음절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을 구하면 23.125Hz 로, LH 피치 패턴의 평균값은 -17.8125Hz 로 

문장 단위 발화의 피치 패턴을 분석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으로는 23Hz 로 설정할 

수 있고, LH 피치 패턴의 평균값으로는 -17Hz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치 분석 실험 중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의 분석을 위한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치 변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HL 피치 패턴과 LH 피치 

패턴의 분석을 위한 평균값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피치 변별 기준값 

 단어 단위 발화 문장 단위 발화 

피치 패턴 HL 피치 

패턴 

LH 피치 

패턴 

HL 피치 

패턴 

LH 피치 

패턴 

피치 차이 

평균값(Hz) 

 

15 

 

-15 

 

23 

 

-17 

 

4 장에서는 「표 3」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으로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2 음절 한자어 피치 패턴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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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 양상 

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는 서울, 경기 지역 

출신으로 타지역 거주 경험이나 해외거주 경험이 없거나 1 년 미만인 5 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과 연령대, 성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구사 능력이 높은 외국어가 없고, 타지역이나 해외로 

이주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20대에서 30대의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선정된 

피험자 5 명으로 방음이 가능한 강의실에서 마이크와 실험자의 거리는 20cm 로 

유지하여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녹음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녹음된 wav 파일을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version 6.0.3.9)를 활용하여 피치를 측정하여 피치 

패턴을 확인하였다. 실험 자료로는 김은정&김선정(2018)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 난이도 위계로 제시된 CV-CV, CV-CVC, CVC-CV, CVC-CVC 

음절 구조의 2 음절 한자어 중 일본어의 두고(頭高)형과 평판(平板)형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정하여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로 나누어 발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치 패턴을 분석하였다.5 

  

4.1 발화 환경에 따른 피치 패턴 분석 

CV-CV 음절 구조의 실험 자료는 16 개의 단어로 「표 4」와 같다.6 3 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단어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은 15Hz, 

 
5 김은정&김선정(2018)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한 발음의 2 음절 한자어를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음절구조와 음절의 수, 음소의 음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CV-CV CV-CVC CVC-CV CVC-CVC 

頭高 

가구04  우주02  

지도03  가수 11  

거리08  요리05 

부부03  오후02 

기분01  부분01  

기업01  이전03  

수단01  개인02  

오전02  수업04 

준비  온도    

독서 03  국가 01  

검사 03  박수 02  

남자02  선수05 

상품03 문장02 

平板 

가요 02  치료  

야구02  지구04  

포도06  이유04 

화가03  우유02 

기온  계산 01  

가방 01  기본  

모양02  사진06 

이용01 

신호 01  만화 10 

작가01  인기01 

악기05  학교 

인구01 

신문10 운동02 

관심01 중심01 

학생 인간01   

 
6 표준국어대사전의 체계에 따른 동형어 번호로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한 명사를 각주 5로 

대신하고 본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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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피치 패턴의 평균값은 -15Hz 이다.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은 23Hz이고, LH 피치 패턴의 평균값은 -17Hz이다. 

 

표 4. CV-CV 음절 구조의 피치 측정 결과 
 단어 단위 발화 문장 단위 발화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가구 178.6 154.6 24 15.1 191.4 215 -23.6 5.6 

가수 177 153.2 24.4 17.81 205.8 225.2 -19.4 19.58 

가요 169.8 150.4 19.4 9.66 182.8 193.2 -10.4 11.95 

거리 178.8 151.4 27.4 11.26 200.4 210.4 -10 7.81 

부부 196.2 152.4 43.8 17.05 205.8 214.4 -8.6 22.8 

야구 163.6 148.8 14.8 21.09 182 228.2 -46.2 19.28 

오후 180.8 165.8 15 16.06 189 221.2 -32.2 17.73 

요리 180.2 149.6 30.6 6.58 194 206.6 -12.6 16.15 

우유 197.2 162.6 34.6 9.56 201.2 221.2 -20 14.87 

우주 187.8 155.4 32.4 11.1 189.4 214.8 -25.4 18.6 

이유 196.6 160.2 36.4 14.84 190.2 216.4 -26.2 14.72 

지구 204.2 156 48.2 20.18 209.8 224.2 -14.4 22.24 

지도 205 145.8 59.2 12.66 209 222.4 -13.4 21.1 

치료 262.6 166.8 95.8 10.57 311.2 303.6 7.6 6.35 

포도 252.6 159.2 93.4 11.8 310 305.4 4.6 11.19 

화가 253.6 161.6 92 18.89 290.8 282 8.8 23.18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야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1 음절과 2 음절 차이의 

평균값이 단어 단위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인 15Hz 이상으로 나타나 HL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야구’는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4.8Hz 로 15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야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 대부분이 HL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으나, ‘야구’의 경우는 15Hz 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기는 

하나 H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가구, 가수, 야구, 오후, 우유, 우주, 이유’는 1 음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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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문장 단위 LH 피치 패턴의 평균값인 -17Hz 

이상으로 나타나 LH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가요’ -10.4Hz, ‘거리’ -10Hz, 

‘부부’ -8.3Hz, ‘요리’ -12.6Hz, ‘지구’ -14.4Hz, ‘지도’ -13.4Hz는 -17Hz에 미치지 못해 

LH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 ‘치료’ 7.6Hz, ‘포도’ 4.6Hz, ‘화가’ 8.8Hz는 1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문장 단위 HL 피치 패턴의 평균값인 23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가구, 가수, 야구, 오후, 우유, 우주, 이유’는 LH 피치 패턴으로, ‘가요, 

거리, 부부, 요리, 지구, 지도’는 LL 피치 패턴으로, ‘치료, 포도, 화가’는 H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CV-CV 음절 구조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Hz) 

 

 

CV-CV 음절 구조의 단어 단위 발화는 16 개 단어 중 15 개 단어가 HL 피치 

패턴으로, 1 개의 단어가 HH 피치 패턴 나타났다. 약 94% 비율의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문장 단위 발화는 16 개 단어 중 7 개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L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6 개,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3 개이다. LH 피치 패턴은 43.75%, LL 피치 패턴은 37.7%, HH 피치 

패턴은 18.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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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16 개 단어 중 16 개 단어 모두 1 음절이 2 음절보다 

높은 H 로 시작되었고,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16 개 단어 중 13 개 단어가 

1 음절이 2 음절보다 낮은 L 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3 개의 단어가 H 로 

시작되었다.  

 

표 5. CV-CVC 음절 구조의 피치 측정 결과 
 단어 단위 발화 문장 단위 발화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가방 175.2 157.6 17.6 3.85 190.8 211.8 -21 15.05 

개인 190.4 160.4 30 17.64 202.4 220.4 -18 9.97 

계산 186.2 162 24.2 16.78 207 230.8 -23.8 20.58 

기본 201.8 162.4 39.4 7.33 215.6 231 -15.4 16.44 

기분 199.4 156 43.4 15.36 214.2 213.4 0.8 16.5 

기업 195.6 160.6 35 12.69 223.6 223.8 -0.2 11.69 

기온 206.6 162.6 44 15.51 224.8 231.8 -7 8.15 

모양 186.2 156.6 29.6 15.32 204.2 223.2 -19 10.02 

부분 194.8 159.8 35 12.59 213.2 220.8 -7.6 14.29 

사진 254.2 164.8 89.4 24.42 292.6 289.8 2.8 13.33 

수단 270.2 176 94.2 24.13 293.2 282.6 10.6 19.4 

수업 250 182.4 67.6 18.24 309.8 296 13.8 19.38 

오전 191.6 151.2 40.4 11.1 189.6 235 -45.4 20.96 

이용 198.8 164.8 34 18.45 198.4 229 -30.6 16.65 

이전 199.2 154.2 45 9.14 212.8 233.2 -20.4 15.14 

 

CV-CVC 음절 구조의 실험 자료는 15 개의 단어로 「표 5」와 같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15 개 단어가 모두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5Hz 이상으로 나타나 HL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한국어 모어 화자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가방, 개인, 계산, 모양, 오전, 이용, 이전’은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7Hz 이상으로 나타나 LH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L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 -15.4Hz, ‘기업’ -0.2Hz, 

‘기온’ -7Hz, ‘부분’ -7.6Hz 는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7Hz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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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해 LH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LL 피치 패턴으로, ‘기분’ 0.8Hz, 

‘사진’ 2.8Hz, ‘수단’ 10.6Hz, ‘수업’ 13.8Hz 는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23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H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CV-CVC 음절 구조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Hz) 

 

 

CV-CVC 음절 구조의 단어 단위 발화는 15 개 단어 중 15 개 단어가 HL 피치 

패턴인 100%의 비율로 나타났다. 문장 단위 발화는 15 개 단어 중 7 개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각각 4 개의 단어가 LL 피치 패턴과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LH 피치 패턴은 46.66%, LL 피치 패턴은 26.66%, HH 피치 패턴은 

26.66%로 나타났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15 개 단어 중 15 개 단어 모두 1 음절이 2 음절보다 

높은 H 로 시작되었고,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15 개 단어 중 11 개 단어가 

1 음절이 2 음절보다 낮은 L 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4 개의 단어가 H 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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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VC-CV 음절 구조의 피치 측정 결과 
 단어 단위 발화 문장 단위 발화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검사 184.6 156.8 27.8 10.64 191.8 236.6 -44.8 20.23 

국가 215.4 158.6 56.8 15.64 211.4 221.6 -10.2 19.65 

남자 175.4 151.6 23.8 10.62 207.4 228.6 -21.2 20.81 

독서 198.8 157.8 41 21.01 210.2 259.4 -49.2 23.67 

만화 176.6 158.4 18.2 7.53 185.4 212.2 -26.8 18.06 

박수 187.8 154 33.8 12.93 210.6 237.6 -27 18.37 

선수 227.2 166.6 60.6 21.45 291 279.8 11.2 18.39 

신호 259.6 185.2 74.4 10.78 306 294.4 11.6 12.76 

악기 163 154 9 9.67 177.2 233 -55.8 21.97 

온도 184.8 153.6 31.2 14.74 189.4 228.4 -39 24.01 

인구 193.2 160 33.2 13.03 199 230.2 -31.2 22.49 

인기 193 147 46 17.85 190.6 234 -43.4 6.27 

작가 176.6 148.8 27.8 9.98 185.8 213.2 -27.4 21.67 

준비 200 158 42 23.14 213 232.8 -19.8 16.96 

학교 257 153.4 103.6 16.38 263 281.6 -18.6 14.08 

 

CVC-CV 음절 구조의 실험 자료는 15 개의 단어로 「표 6」과 같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악기’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1 음절과 2 음절의 차이의 

평균값이 15Hz 이상으로 나타나 HL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악기’는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9Hz 로 15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 ‘악기’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 

대부분이 HL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으나, ‘악기’는 H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검사, 남자, 독서, 만화, 박수, 악기, 온도, 인구, 인기, 

작가, 준비, 학교’는 -17Hz 이상으로 나타나 LH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L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10.2Hz 로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7Hz에 미치지 못해 LH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LL 

피치 패턴으로, ‘선수’의 11.2Hz, ‘신호’의 11.6Hz 도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23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HH 피치 



116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3. CVC-CV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CVC-CV 음절 구조의 단어 단위 발화는 15 개 단어 중 14 개 단어가 HL 피치 

패턴으로 약 93%의 비율로 나타났다. 문장 단위 발화는 15 개 단어 중 12 개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L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1 개,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2개이다. LH 피치 패턴은 80%, LL 피치 패턴은 6.66%, 

HH 피치 패턴은 13.33%로 나타났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15 개 단어 중 15 개 단어 모두 1 음절이 2 음절보다 

높은 H 로 시작되었고,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15 개 단어 중 13 개 단어가 

1 음절이 2 음절보다 낮은 L 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2 개의 단어가 H 로 

시작되었다.  

CVC-CVC 구조의 실험 자료는 8 개의 단어로 「표 7」과 같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8 개 단어 모두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5Hz 

이상으로 나타나 HL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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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VC-CVC 음절 구조의 피치 측정 결과 
 단어 단위 발화 문장 단위 발화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1음절 

피치 

2음절 

피치 

피치 

차이 
표준편차 

관심 198.0 157.0 41.0 19.92 195.6 227.6 -32.0 20.46 

문장 194.6 148.6 46.0 22.34 202.6 236.6 -34.0 21.90 

상품 253.4 154.8 98.6 13.94 299.8 301.4 -1.6 19.93 

신문 256.8 178.0 78.8 10.33 303.6 288.4 15.2 6.76 

운동 201.2 147.8 53.4 22.06 202.2 230.4 -28.2 18.90 

인간 187.6 157.8 29.8 16.22 201.0 223.2 -22.2 16.65 

중심 212.2 168.8 43.4 19.51 215.6 232.4 -16.8 17.48 

학생 262.2 164.8 97.4 13.67 281.8 282.4 -0.6 13.01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관심, 문장, 운동, 인간’은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7Hz 이상으로 나타나 LH 피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L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품’ -1.6Hz, ‘중심’ -16.8Hz, ‘학생’ 

-0.6Hz 는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이 -17Hz 에 미치지 못해 LH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LL 피치 패턴으로, ‘신문’은 15.2Hz 로 1 음절과 

2 음절의 피치 차이가 23Hz 에 미치지 못해 HL 피치 패턴으로 보기 어려워 HH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CVC-CVC 음절 구조의 피치 차이의 평균값(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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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CVC 음절 구조의 단어 단위 발화는 8 개 단어 중 8 개 단어가 HL 피치 

패턴인 100%의 비율로 나타났다. 문장 단위 발화는 8 개 단어 중 4 개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L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3 개,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1개이다. LH 피치 패턴은 50%, LL 피치 패턴은 37.5%, HH 피치 

패턴은 12.5%로 나타났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8개 단어 중 8개 단어 모두 1음절이 2음절보다 높은 

H 로 시작되었고,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8 개 단어 중 7 개 단어가 1 음절이 

2음절보다 낮은 L로 시작되었고, 나머지 1개의 단어가 H로 시작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의 피치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총 54 개의 단어 중 52 개는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 개의 단어는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단어 단위 

발화에서는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의 피치 패턴은 단어 단위 발화 환경에서 어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H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총 54개의 단어 중 30개의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14 개의 단어가 L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나 L 로 시작되는 비율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H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단어는 10 개의 단어로 

19%의 비율로 나타났고, CV-CV 음절 구조의 ‘치료, 포도, 화가’, CV-CVC 음절 

구조의 ‘기분, 사진, 수단, 수업’, CVC-CV 음절 구조의 ‘선수, 신호’, CVC-CVC 

음절 구조의 ‘신문’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의 피치 

패턴은 문장 단위 발화 환경에서 1 음절이 격음 또는 마찰음/s/, /h/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L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미 변별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어두 자음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 악센트를 단어와 문장 단위의 발화 환경으로 나누어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2 음절 한자어의 피치 패턴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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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치 변별에 대한 지각 실험을 진행하여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의 HL 피치 패턴과 LH 피치 패턴의 차이가 지각되는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평균값으로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 피치 패턴의 양상으로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1 음절이 모두 H 로 시작되며 대체로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나고,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80%가 1 음절이 L 로 시작되나 어두 자음에 따라 H 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악센트의 연구에 있어 어두 자음과 더불어 

단어와 구(句) 단위의 발화 환경의 차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음향음성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는 단어마다 악센트 유형이 

자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고저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따라서 

목표어인 한국어의 어두 자음과 발화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피치 

패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적 능력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험 자료 중 절반은 

일본어의 두고형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나는 단어이고, 나머지 절반은 

평판형인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나는 단어이다. 유사한 의미와 유사한 발음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의 발화에 있어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H 로 시작되는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나, 일본어 평판형 단어의 

경우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L 로 시작되는 피치 패턴으로 발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어두 자음의 종류보다는 단어와 구(句) 단위의 

발화 환경에 따른 한국어 피치 패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어두 자음에 따라 L 또는 H 로 시작되는 피치 

패턴으로 발화한다. 단어마다 자의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본어의 악센트 규범이 

어두 자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한국어와 피치 패턴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어두 자음에 따른 한국어 피치 패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비록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지는 않으나 음성적 차이가 

존재하여 고저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준한국어와 그 외 지역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어색한 외국인 발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피치 패턴에 대한 교육적 지도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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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2 음절 한자어 발화에 나타나는 

피치 패턴이 어두 자음의 종류와 더불어 발화 환경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피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2 음절 한자어라는 어두 자음의 

종류가 제한된 실험 자료로 진행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고유어나 외래어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 어두 자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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